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와 베뢰아라는 대조적인 두 

도시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의 본질과 성패를 결정짓

는 핵심 요소가 바로 '마음의 기울기'라는 영적 진리
를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였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지적 수준이 매우 높았던 반면, 

산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인 베뢰아 사람들은 상
대적으로 편견이 없고 순박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반응은 완전히 정반대로 나타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유대인의 시기심에 자극을 받아 조직폭력배들까지 동
원하여 시가지를 누비며 바울 일행을 죽이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머물던 야손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 믿은 지 얼마 안 된 야손과 형제들을 관원
들 앞에 끌고 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예수라는 

왕을 따른다는 혐의를 씌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폭력배들은 정당한 절차 없이 그 자
리에서 끝장을 보려는 거친 자들이었기에, 바울 일행

은 밤중에 곧바로 베뢰아로 매우 급하게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밤에'와 '곧'이라는 두 단어
는 피신하는 이들과 피신시키는 이들 모두가 얼마나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실감 나게 보여줍니

다. 바울 역시 가는 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감
옥에 갇히는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깊은 실망과 상처, 

그리고 동족을 향한 환멸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에게 환멸을 느끼게 되면 영혼이 찢기고 
방황하며 신앙의 거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러한 교회 안에서의 상처를 회복하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나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적·영적으로 지쳐 좌절해 있을 즈

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베뢰아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참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 큰 위로와 쉼을 얻게 하
셨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전한 말씀보다 베뢰아 사람

들이 어떤 이들이었는지를 먼저 소개할 만큼 그들의 

훌륭한 성품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치실 때면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있는 베다니의 집을 찾아 

안식을 얻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사람도 하나님도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 수준을 넘어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하나님께 안식이 되어주

는 삶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베뢰아에서 쉼을 얻을 수 있었

던 이유는 그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

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깊이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성경에서 '더 신사적이다' 

혹은 다른 번역에서 '고상하다'라고 표현된 이 성품은 

두 가지 심오한 신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상하고 신사적이라는 것은 내면의 좋

은 것과 나쁜 것 중에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좋은 

반응을 먼저 꺼내어 놓을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완
벽하게 선하거나 악한 사람은 없으므로, 진정으로 신

사적인 사람은 어떠한 불쾌하고 불친절한 사람이나 

악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면의 부정적인 반응을 접
어두고 친절과 선함을 먼저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

다. 반면 신사적이지 못한 이들은 불행한 일만 골라서 

말하고 나쁜 것에 나쁜 것으로 맞대응함으로써 자신
을 우울하게 만들고 주변까지 불쾌하게 오염시킵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은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흘러

가는 구름과 같아서, 고상한 사람은 이를 그냥 흘려보
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부정적인 기억을 붙잡아 마

음의 장부에 빽빽하게 기록해 둠으로써 스스로 상처

를 키우고 불행을 자초합니다. 나쁜 것에 대해 지나치
게 언급하고 마음속에 악한 장부를 남기는 것은 불행

해지는 지름길이며, 진짜 믿음은 불행한 상황 속에서

도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며 좋은 반응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고상하고 신사적이라는 뜻은 삶의 

방향성과 경향성, 즉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기울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베뢰아 사람들이 가졌던 간절함은 

마음의 전부가 하나님께 향해 있으며 그 방향이 뚜렷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성공과 편안함뿐만 아니라 
실패와 불편한 환경 역시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과 섭리 안에서 디자인되고 배치된 것입니다. 이는 주

방장에게 메뉴를 전적으로 맡기고 그 요리에 자신의 

입맛을 맞추는 일본식 코스 요리인 오마카세와 같습

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쉐프이시기에 

우리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시고 때로는 쓰게, 때로는 

달게, 때로는 싱겁게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 최고의 쉐프를 신뢰하고 무슨 일이든 주님께 물으

며, 슬픈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 곧바

로 수용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울어진 마음이 꺾
이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

는 표면적인 죄의 크기가 아니라 중심에 흐르는 마음

의 기울기에 있었으며, 사울은 사람과 권력만 의식했
으나 다윗은 죄인의 모습 속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

을 향해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외적인 위치에 
처해 있는가보다, 중심의 나침반이 하나님을 향해 올

바르게 기울어져 있는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십니

다. 비록 현재의 위치는 목적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
라도 방향만 올바르다면 반드시 종착지에 도달하게 

되는 기차처럼, 인생이 아무리 망가진 자리처럼 보일

지라도 마음의 기울기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기생 
라합이나 돌아온 탕자처럼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이 가치 있었던 이유 역시 작은 

돈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기울
기가 누구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높은 위치나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매몰되

지 않고, 삶의 어떤 순간이나 쓰러지는 자리에서조차 
주의 거룩한 성전과 십자가 앞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참된 신앙이

란 악한 환경 앞에서도 은혜로운 것을 선택하여 꺼내
어 놓는 성품의 힘이며, 인생의 어떤 위치에 있어도 

나침반처럼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 마음의 경향성입

니다. 날마다 치열한 삶 속에서 항상 좋은 것을 꺼내
어 놓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기울기가 주의 거룩한 십자가 앞으로 확고히 향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
원합니다.

신앙은 마음의 기울기가 결정한다
(사도행전 17:5-15)


